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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당시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한 영국 화가 Lowr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노 재 훈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연기를 내뿜는 굴뚝, 공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의 소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

게 느껴질지 모른다. 지금부터 소개할 당시의 화가 한 명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끝

내 그 척박한 모습을 사랑하고 예술로 꽃 피우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바로 라우리(Laurence Stephen Lowry, 1887-1976)이며, 그가 마주한 산업혁명 당시의 광경을 이

렇게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나는 그 곳을 혐오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자 흥미를 느꼈고, 마침내 사로잡혀 버렸다.”

라우리는 산업화된 도시를 그려온 영국의 화가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맨체스터 

근교의 랭커셔(Lancashire)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 다른 공업도시였던 펜들버리

(Pendlebury)로 이사하게 된다. 라우리는 이 곳에서 40년 이상을 살며 자신이 살던 그 곳을 수많은 작

품의 배경으로 삼고 사랑했다. 그가 남긴 위의 문장은 그가 살아온 장소에 대한 회상이다.1)

그는 낮에는 집세 수금원으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1905년 랭커셔시립미술대학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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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당시 전통적인 미술기법을 10년 가량 공부하고, 그 후 10년 동안 샐퍼드미술대학에서 공부하

였다. 그가 산업화된 도시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17년, 그의 나이 30세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영국 북부의 공장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주된 소재로 묵묵히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2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꾸준히 그의 작품세계를 이어나갔다.2)

1938년에 이르러서, 라우리의 작품을 런던의 한 화랑 경영자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림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차례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라우리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

지며 명성과 함께 부를 쌓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맨체스터 근교에서 독신으로 겸

손하면서도 단출한 삶을 살았다.3)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산업화된 도시의 소외된 군중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가 

살아온, 가장 익숙한 풍경을 화폭에 옮긴 것이었다. 하지만, 담담하게 옮겨놓은 그 풍경이 산업화에서 

발생한 부조리한 광경을 담아놓은 것처럼 느껴지기에, 현재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예술가로서 매일 도시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그의 그림을 통해 산업혁명 당시의 인간 군

상 특히 노동자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였으며, 그의 그림을 제외하고는, 20세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우리의 작품은 19세기말~20세기 초의 프랑스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의 화풍은 그

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특유의 작품 구성 양식과 화풍 때문에 기교가 부족한 화가로 

Industrial Landscape (1955), Oil paint on canvas, 114.3*15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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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받은 시기도 있었으나, 그의 뛰어난 구성력과 독특한 색채구사 앞에서 그런 평가들은 무의미했다.4)

위 작품은 일생에 거쳐 도시의 전경을 그려온 라우리의 전형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연

기를 내뿜는 굴뚝, 공장, 길과 도로들, 산업 불모지와 같은 당시 일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압도적이며 어두컴컴한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라우리는 그림 앞부분의 좁은 길에 집

중하고 있으며,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한다.5) 

실제 광경을 담아낸 흑백사진으로도 표현해 낼 수 없는 그 당시의 산업화된 도시 느낌을 한 폭의 그림

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그가 평생 화폭에 담기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

이었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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